
SK하이닉스, 2012년 적자 전환
2273억원 영업적자에 매출도 2% 감소 … 분기별은 흑자전환

SK하이닉스(대표 최태원·권오철)는 2012년 매출액이 10조1622억원으로 2011년 10조3958억원에 비해 2.2%

줄고, 영업적자 2273억원으로 2011년 영업이익 3691억원에서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프리미엄제품 확대와 미세공정 전환에 따른 수익구조 개선에 힘입어 2012년 4/4분기 영업이익이 550

억원으로 2012년 3/4분기 240억원 영업적자, 2011년 4/4분기 1065억원 영업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매출액은 2조7184억원으로 2012년 3/4분기 2조4235억원에 비해 12.2%, 전년동기대비 2조5532억원에 비해

6.5%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637억원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의 영업실적 호전은 계절적 성수기인 4/4분기 전반적인 매출이 늘어나고, 원화 강세에도 가격

프리미엄이 있는 스페셜티 D램과 낸드플래시 솔루션제품의 판매가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아울러 순조로운 미세공정 전환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한 것도 영업실적 호전에 보탬이 된 것으로 SK하이닉

스는 분석했다.

D램은 모바일과 서버용의 강한 수요와 신흥시장의 저가형 태블릿PC의 판매 호조로 4/4분기 출하량이 28%

증가했으나, 저조한 PC수요 때문에 평균 판매가격은 10% 하락했다.

낸드플래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신제품 출시와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으로 4/4분기 출하량이 19%

늘어났고 평균 판매가격도 6% 상승했다.

SK하이닉스는 “D램 매출에서 모바일제품 비중이 처음 40%에 육박하면서 PC D램 가격하락의 영향을 최소

화하고, 3/4분기 본격 양산을 시작한 20나노급 D램이 4/4분기에 안정적인 수율에 도달함으로써 수익성 제고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2013년 반도체 시장은 2011년에 이어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성장이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SK하이닉스는

예상했다.

특히, 신흥 시장의 수요 증가와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른 시장 경쟁으로 모바일 메모리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불확실성이 큰 세계경제와 메모리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고수익제품 위주의 연구개발 및

공정기술 전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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